
  

2022년 7월 3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전 10시 30분  

주일 예배 순서
- 성령강림 후 제8주 -

                   
 조용한 기도(Silent Prayer) ……………… 시편 111:1-10 …………………  다함께

 찬  송(Opening Hymn) ……………………… 55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다함께 

 교독 문(Respons i ve  Read ing )  ……………… 48번 ………………… 다함께

 공 동 기 도 (P ray e r )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… … … …… 다함께 

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알게 
해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. 그 사랑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, 
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
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저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
도우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. 무엇을 하든지,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
있던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과 진리를 좇게 하옵소서. 내가 너희를 사
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항상 주님의 
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. 그래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
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. 또한, 그 열매를 보는 자마다 예수
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이것이 교회가, 
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
대합니다.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
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 사도신경(Apost les  Creed) 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다함께

 성경봉독(Scripture)  …………………… 말라기 1:6-14 ………………… 인도자

 말씀증언( Sermo n)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이송원 목사

“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”

 봉    헌(offer ing)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장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 다함께

 환영과 소식(Welcome/Announcements)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인도자 

 찬    송( Hy mn)  … ……… ……… ………  362장 … ……… ……… ………  다함께 

 축도(Benediction)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이송원 목사

교회 소식

1.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
합니다. 예배 후에 피자와 도넛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나누시기 바
랍니다.

2.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 카카오 라이브톡을 통해 계신 곳에서 
예배하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
시기 바랍니다. 

3.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
기 바랍니다.

4. 교회창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안전을 위해 기도해 
주시기 바랍니다.

<기도제목> 
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서 무고한 희생이 더 

이상 일어나지 않도록

- 전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식량공급에 차질이 생겨 빈곤과 기아의 위기
에 처한 국가들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시도록

- 미국 대법원의 낙태법 판례 폐지 이후 주 정부와 의회에서 하나님의 뜻
에 따라 모든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

-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. 그리고 처음 헌신했던 마음을 늘 지
키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

- 모든 성도님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안
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

-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
 ∙ 박현숙 성도님(좌골신경통 및 빈맥증) / 서희숙권사님(항암치료중)
 



<말씀묵상> 말라기 1:6-10
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
들은 그 아비를,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찐대 나를 공경함이 
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찐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
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 너희가 더러운 
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
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 만군
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
하며 저는 것,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
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 9 만군의 
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
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
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
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
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 

1.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분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?(6-8절) 나는 
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섭니까?

2.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?(9-10절)
v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.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으로 유지되고 더 
깊어집니다.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
버지 되심과 주인과 왕이 되심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. 애굽 종살이로부
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선물로 주셨고, 그 땅에서 강성케 하
셨습니다. 그러나 그 땅의 부요함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하나님이 가증히 
여기시는 우상숭배와 영적, 도덕적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. 결국 나라는 하나님의 심
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
은 끝나지 않았고 식지 않았습니다.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
다시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십니다. 처음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
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. 그러나 그도 잠시, 완악한 이스라엘 
백성의 타락은 다시 시작됩니다. 그리고 그것은 제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
다. 가장 거룩하고 순전하게 드려야 할 제사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
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.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. 인간의 
권위자에게도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 버젓이 행하고 나서도, 도리어 그들은 뻔뻔
하게 반문합니다. “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?”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
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강퍅해지는 가장 
무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하나님은 이후로 400면 동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. 내
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감격도 감사도 없고 나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
다해 드리고 있지만 않다면, 나 역시 마음이 강퍅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
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
입니다.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?

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

   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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